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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사망률 증가와 기대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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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 사이 미국 전체 인구의 사망률이 증가하였음.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흑인과 중남미계

의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백인 대졸미만 학력을 가진 중년세대의 사망률 증가하였고 이것이 미국 전체 사망

률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음. Case and Deaton(2017)은 미국 백인 중년세대 중 대졸 미만 학력자들의 기대

여명 감소는 이 계층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된 것이 축적되어 나타난 현상

이라는 가설을 제시함. 미국의 사례는 소득뿐만 아니라 특정 세대나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경험해 온 이질성

도 기대여명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사회계층 간 기대여명1)의 격차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경제적 불평등과 기대여명의 연관성은 공적연금과 같은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가짐

 - 예를 들어,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는 연금수급기간의 차이를 초래하여 생애연금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음

 Kitagawa & Hauser(1973)의 초기 연구를 시작으로 사회계층별 사망률과 기대여명 격차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 

   - 사회경제적 계층과 사망률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utler et al.(2006)을 참조함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 National Academic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15)는 

미국에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여명이 더 길며, 그 격차는 점점 커져왔다고 보고함

 Bosworth, Burtless and Zhang(2016)은 미국 1920년생과 1940년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최하위 

10%의 기대여명 증가가 1.7세(1920년생 24.3세, 1940년생 26.0세)인 반면, 최상위 10%는 8.7세(1920

년생 29.3세, 1940년생 38.0세)나 증가하였다고 보고함

1) 기대여명은 연령 x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하며, 기대수명은 0세의 기대여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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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우해봉(2011)은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가 나타

남을 보였고, 한정림·이항석(2014)은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는 저소득과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수익비 

격차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였음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는 다른 양상의 기대여명 격차가 관측되어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Case and Deaton(2015)은 인종에 따라 소득계층별 사망률 격차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줌

 비중남미계 미국 백인 중년(45~54세)의 사망률(mortality)과 이환률(morbidity)2)이 1999~2013년 사

이에 오히려 증가했음

 비중남미계 백인 남성의 전체 사망률이 증가하였는데, 교육수준에 따라 대학졸업자의 사망률은 감소하였

으나 대졸 미만 학력에서 증가하였음

 반면, 흑인과 중남미 중년의 사망률은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감소하였음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흑인과 중남미계의 사망률이 감소한 반면, 백인 대졸 미만 

학력자들의 사망률이 증가한 현상은 단순히 소득계층 간의 격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움

 미국 백인 중년의 사망률 증가는 아동세대와 노인세대의 사망률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커졌음3)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미국 전체 인구의 기대여명은 감소함4)

 Case and Deaton(2017)은 미국 백인 중년 중 대졸 미만 학력자들의 사망률 증가를 이 계층이 지속적으로 노동시

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된 것이 축적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는 가설을 제시함

 1970년대 초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전성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노동시

장에 진입한 백인 노동자들은 기술진보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직장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용 악화를 경험해왔음 

 이에 더해 복지제도의 후퇴로 사회경제적 지원이 약화되었고, 노동조합 역시 약화되어 임금인상이 억제

된 상황에 처해왔음

 이 계층의 사망률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약물과 알코올 중독, 자살, 만성간질환 등이었으며, 저자들은 

이를 ‘절망이 부른 죽음’이라 함

 - 이 세대 백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부모세대가 누렸던 전성기가 자기 세대에서 무너지고 자식세대 역  

2) 병에 걸리는 정도를 표시하는 통계적 지표
3) Xu et al.(2016)
4) Kochanek, Arias, and Bastian(2016)

해
외
 학
술
연
구
 분
석



 20

 시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을 크게 느꼈으며, 이러한 절망감이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이었던 흑인이나  

 중남미계와 다르게 사망률을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함

 Lleras-Muney and Moreau(2018)은 이러한 미국 백인 중년 세대의 사망률 증가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어떤 사람이 특정 시점에 사망할 확률은 그 사람이 생애기간동안 겪어온 여러 가지 충격이나 투자들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임

 Milligan and Schirle(2018)은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 캐나다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의 중년 

세대와 미국의 백인 중년세대를 비교하였음 

 캐나다에서도 소득계층 간 기대여명 격차는 존재하나, 교육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비슷한 정도의 사망률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음

 미국에서 나타난 사망률 감소 현상은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음5)

 미국의 사례는 소득뿐만 아니라 특정 세대나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경험해 온 이질성도 기대여명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이제까지 사망률의 변화는 영·유아 사망률 감소,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 

주로 모든 인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환경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왔음

 사회계층 간 기대여명의 격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 간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 간 차이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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